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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한국시각) 브라질벨루오리존치의미네이랑경기장에서열린월드컵 16강브라질칠레전승부차기에서브라질의골키퍼훌리

오세자르가선방하고있다 연합뉴스

콜롬비아의제임스 로드리게스(23AS모나코)가 29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주경기장에서열린 우루과이와

의 16강전에서2골을추가 득점선두에올랐다 연합뉴스

삼바 군단 브라질과 막강 화력 콜롬

비아가 2014 브라질월드컵 8강에서 격돌

한다

토너먼트 첫판에서브라질은승부차기

혈투 끝에 칠레를 꺾었고 콜롬비아는 우

루과이를완파했다

브라질은 29일(한국시각)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의미네이랑경기장에서열린칠

레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1

로 맞서다 승부차기에서 32로 힘겹게 승

리했다

브라질은 이날 우루과이를 20으로 꺾

은 콜롬비아와 다음 달 5일 8강전에서 격

돌한다

브라질은 1998년 프랑스 2010년 남아

프리카공화국대회에이어월드컵 16강에

서 칠레를 세 번 만나 모두 승리하며 천

적으로군림했다

네이마르를앞세워공격에나선브라질

은 칠레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골키퍼

클라우디오 브라보(이상 바르셀로나)의

선방쇼 때문에진땀을뺐다

그러나전반 18분 네이마르가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치아구 시우바(파리 생제

르맹)가 머리로 받아 넘겨줬고 이를 다비

드 루이스(파리 생제르맹)가 다리로 밀어

넣어먼저골망을흔들었다

하지만칠레는브라질의실책을놓치지

않고금세맞불을놨다 전반 32분 에두아

르도 바르가스(발렌시아)가 브라질 진영

깊숙한 곳에서 헐크(제니트)의 볼을 빼앗

았고페널티박스오른쪽에있던알렉시스

산체스(바르셀로나)에게 볼을 찔러줬다

산체스는오른발로공을밀어넣어경기에

균형을맞췄다

브라질이 후반 공세의 수위를 높였지

만 후반 39분 헐크와조(아틀레치쿠미네

이루)의 슈팅이 모두 브라보에게 걸리는

등결승골을뽑아내지못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가

려지지않은채승부차기가이어졌다

칠레가 1 2번째 키커인 피니야 산체스

가실축해패색이짙었으나브라질역시 2

번째 키커인 윌리안(첼시) 4번째 키커 헐

크가승부차기에실패했다 칠레 4번째키

커인 마르셀로 디아스(바젤)이 골을 넣으

면서양팀이 22로맞섰다

승부는 5번째 키커에서 판가름났다 브

라질의5번째키커네이마르는가볍게승부

차기에성공했다 반면칠레는곤살로하라

(노팅엄 포레스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8강문턱에서주저앉고말았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

서는 하메스 로드리게스(AS모나코)가 2

골을 책임진 콜롬비아가 우루과이를 20

으로누르고사상첫 8강에진출했다

콜롬비아는 앞서 4차례 본선에 출전

1990년이탈리아에서16강에오른것이최

고성적이었다

이번 대회를앞두고는예선에서맹활약

한공격수라다멜팔카오(AS모나코)가부

상으로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해 우려를

낳았으나 로드리게스가 공격을 주도하며

팀을 8강으로이끌었다 연합뉴스

노장 세자르신들린선방쇼 브라질 혈투끝승부차기서칠레꺾어

신예 로드리게스 2골 폭발 콜롬비아 우루과이누르고사상첫 8강 한국축구팀의 16강 진출실패로국

내에서월드컵열기가급속도로식는바람

에 붉은악마 공식 응원복 판매도 부진을

면치못했다

붉은악마공식응원복판매사인홈플러

스는 29일까지 응원복 약 80만장 응원용

머플러는약 1만장이팔렸다고밝혔다

이번월드컵을앞두고홈플러스가준비

한 응원복 물량은 115만장 머플러는 5만

장이었다 응원복은 준비한 물량의 약

30%(35만장) 머플러는 80%(4만장)가 각

각재고로남게됐다

올해는한국대표팀의경기가주로새벽

시간에 열려 국내 팬들의 응원 열기가 이

전 월드컵만못했고 세월호 사건등무거

운사회분위기때문에전반적으로월드컵

분위기가살아나지않았다

여기에 대회 개막전 평가전부터 시작된

대표팀의부진까지겹치면서월드컵특수

가살아나지않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돌풍을일으킨코스타리카가이례적으로

실시된 무더기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

다

AFP 통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축구협

회는29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의료진으로부터 도핑 테스트 대상 선수들

에게서양성반응이나타나지않았다는통

보를받았다고밝혔다

코스타리카는지난 21일 열린이탈리아

의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마치고 무려 7

명의선수가약물검사대상에올랐다

통상 FIFA는경기를마치면규정에따

라경기이후양팀에서 2명씩골라검사를

시행하나 당시 코스타리카에서는 5명이

추가로샘플제출을요구받았다

이 때문에 이변의 주인공인 코스타리

카가 예상 외의 활약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이아니냐는의혹이일기도했다

연합뉴스

16강 실패에붉은악마응원복판매 뚝

월드컵이모저모


